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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차 ECC 건축 헌금 모금 현황

$ 1,200,000 $ 1,003,321

 ,100  $ 170,579

 $ 1,029,421  :   27 

        [말씀과 함께] 소그룹 성경 부반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. 

              (1조: 10:30분  2, 3, 4조: 10:50분 시작)

             다음 주 성경공부: 제 10과 약자를 위한 언약

             

                       



보스톤 한인교회 제 2의 희년을 향한 비전 
          ·  * 3세대가 함께 배우는 교회

                * 세계를 향한 교회

                * 한민족의 문화를 이어가는 교회

                * 사랑으로 정의를 이 땅에 세워가는 교회

소리 질러 외치라

갈라디아서 4장 21-31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이영길 목사

 
  교우 여러분, 우리들의 십자가를 지십시다. 그리고 그 안에서 남들이 

보지 못하는 즐거움을 누리십시다.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찬미를 드리

십시다. 십자가의 삶은 자유한 삶입니다.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

자유가 그 안에 있습니다. 그러니 무척 즐거운 삶입니다. 즐거이 외치는 

삶입니다. 외치면 외칠수록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

보다 더 많아집니다. 

  약속의 자녀가 되신 교우 여러분, 그러니 멀리만 내다보지 마십시다. 

이미 우리에게는 하늘의 상이 예비되어 있습니다. 참 십자가를 지는 사

람들은 멀리만을 내다보지 않습니다. 그 때 그 때 주어진 즐거움을 노래

합니다. 그 때 그 때 주어진 십자가를 지기 때문입니다.

  교우 여러분, 2011년도 첫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. 남은 한 해 우리의 

십자가를 각자 지고 최고로 자유한 삶을 사십시다. 즐거운 삶을 사십시

다. 소리 질러 외치십시다. 그날 그날 필요한 외침을 발하십시다. 우리들

의 그날 그날의 외침의 소리를 온 세상은 기다리고 있습니다. 우리가 외

치는 소리는 십자가의 주님의 소리가 되어서 온 세상을 울리게 될 것입

니다.

  지난 주 어느 교우님으로부터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습니다. 열심히 일

을 하시면서 또한 몸이 불편하신 어머니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. 제가 

얼마나 수고가 많으시냐고 안부를 물었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대답하시

는 것입니다.

 “어머니를 돌볼 수 있다는 것이 행복이죠.”

 그분은 참으로 자유로우신 분이셨습니다. 남들이 힘들어 하는 일을 행

복으로 받는 자유의 사람임을 느껴 보았습니다. 그분은 작은 목소리로 

크게 외치고 계셨습니다.

 “어머니를 돌볼 수 있다는 것이 행복이죠.”

  교우 여러분, 우리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. 우리들의 십자

가를 질수 있다는 것이 행복이 아닙니까? 우리들의 십자가 안에서 행복

을 노래하십니다. 2011년도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즐거이 외치는 한 해

가 되게 하십시다. 사도바울은 말씀합니다.

 “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.”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지난주 설교 말씀 중에서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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